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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도체 R&D 근로시간 규제개선 의지 밝혀
- ‘반도체 전쟁’은 ‘기술 전쟁’이고, 기술 전쟁은 결국 ‘시간 싸움’
- 근로자 건강과 반도체 경쟁력 고려한 정부 차원의 조치 조속히 마련 계획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와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는 3월 11일 오전 
11시 30분부터 판교에 있는 동진쎄미켐 R&D 센터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종합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소부장 기업 (동진쎄미켐, 주성 엔지니어링, PSK, 솔브레인, 원익IPS), 팹리스
(리벨리온, 텔레칩스, 퓨리오사)를 비롯하여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 경제단체가 총출동한 이번 간담회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규제에 대한 반도체 업계 현장의 애로를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오늘 간담회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도체 전쟁’은 ‘기술 
전쟁’이고, 기술 전쟁은 결국 ‘시간 싸움’이라며, “미국ㆍ일본ㆍ대만은 국운을 
걸고 반도체 생태계 육성 중이고, 중국은 우리 주력인 메모리를 턱밑까지 추격해 
온 상황에서 우리 반도체 업계만 근로시간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는 현실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반도체 기업들은 
근로시간 규제로 인해 연구개발 성과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부서 간 
협업 저해, 근로시간 최대한도를 채운 경우 강제 휴가 등 연구에 몰입하는 
문화가 약화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연구 현장의 고충을 토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시간 규제는 
대응 여력이 있는 대기업보다는 중소ㆍ중견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에 더 큰 
타격을 주는 만큼 긴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회 
전무는 근로시간 특례가 ｢반도체 특별법｣에 포함되어야 하나 지난 국정협의체
에서 합의가 불발된 것이 아쉽다고 발언하며, 우선은 반도체 연구개발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제도라도 조속히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반도체 연구개발 
현장의 목소리가 잘 반영된 근로시간 제도 개선을 통해 우리 반도체산업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언급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평택에서 기업의 애로를 들었는데,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상황이 더욱 어려워졌다. 오늘 간담회를 통해 반도체산업이 
다시 날 수 있도록 정부가 시급히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절감할 수 있었다.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정부 차원의 조치를 조속히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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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 개요

□ 목 적

 ㅇ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필요 관련 의견 수렴

□ 일 시

 ㅇ ’25. 3. 11일 (화), 11:30 ~ 12:30

□ 장 소

 ㅇ 동진쎄미켐 R&D 센터 (판교)

□ 참석자

 ㅇ 정부 : 산업부ㆍ고용부 장관

 ㅇ 기업 :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동진쎄미켐, 주성, PSK, 솔브레인, 
원익IPS, 리벨리온, 텔레칩스, 퓨리오사 등

 ㅇ 경제단체 :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회,
중소기업중앙회, 반도체산업협회

□ 행사 주요 내용      ※ 인사 말씀까지 공개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1:30 ～ 11:35 ▪ 인사 말씀 산업부ㆍ고용부 장관

11:35 ～ 12:25 ▪ 현장 간담회 참석자 전원

12:25 ～ 12:30 ▪ 마무리 말씀 산업부ㆍ고용부 장관


